
수입 “콤팩트·얀”에 맞서고자 

시끼보가 “LS-Y” 순면사 개발 

 

최근 유럽에서 개발된, 잔털이 거의 없고 실의 단면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

순면의 “콤팩트·얀(compact yarn)”이 인도 등에서 생산되어 일본에 수입되면

서 일본의 도요보를 비롯하여 구라보뿐 아니라 방적기계 메이커인 도요다나 

무라다 등도 이에 맞서고자 각 사마다 독자적으로 잔털없는 면사를 개발하

여 발표하고 있는데, 시끼보도 순면사 “LS-Y”를 발표하고 금년(2002년) 추동

절을 바라보는 신상품을 순조롭게 개발중이라고 한다. 

이 면사는 방적공정에서 생기는 정전기(靜電氣)를 조종하여 실의 표면에 

불가피하게 생기는 잔털을 극히 적게 한 실로써, 시끼보는 직영 방적공장에 

있는 링정방기 1대(200추)를 개조하여 이 면사를 생산하고 있으며, 3월부터 

완전가동하기 시작하였다. 현재 생산능력을 웃도는 주문이 있어 금년 추동

(秋冬)용 상품에는 겨우겨우 주문량을 맞출 것 같다. 

시끼보는 “LS-Y” 실의 전 로트(lot)에 대하여 시끼보가 개발한 “F-인덱스·

테스터”로 잔털 양을 측정하여 실의 평균 길이 10m내에 잔털의 길이가 1㎜ 

이상되는 것이 300개 이하, 3㎜ 이상되는 것이 50개 이하인 실만을 “LS-Y”실

로서 출하하고 있다. 이 실은 선염직물로써 드레스·셔츠 생산에 공급되며, 

부인용 블라우스 메이커에게도 공급될 예정이다. 


